
오늘에서 보는 의 철학적 읽기와孔子
유교의 진리

김형효*
1)

구성적 사유와 해체적 사유1.
와그의 을철학적인관점에서해석함은유학적인견지에孔子 儒學

서보는것과다를까 변호사의직업은그의피고인을법률적으로잘?

옹호하는 일이다 공자와 그의 유학을 변명하는 일은 유학자의 업이.

아닌가 공자와유학의대상적영역을철학자는유학자보다더잘알?

수없지않겠는가 그렇다면철학자가공자와그의유학에대하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철학자는 유학자보다 일반적으로 사유의 매?

개가더다양하지않겠는가 그렇다면 철학자의관점은유학자의견? ,

지보다더다양한철학적매개의편력을통하여공자와그유학을해

석할수있으리라여겨진다 이런해석은변호가아니고다양한읽기.

의 하나이고 가능한 자리매김의 하나일 수 있다, .

동서고금의 철학사를 통람하면 으로서의 철학은 무한하지, 思惟學

않고 최종적으로 두 가지의 대 범주적인 사유의 흐름으로 분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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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같다 즉인간의사유가철학적으로무한한종류로서실존하는것.

이아니라 몇가지의유한한사유의범주들이생멸부침하면서어떤,

계열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철학사.

는 헤아릴 수 없는 철학자들의 묘지명이 아니라 몇 가지의 유사한,

사유의 범주들이 유유상종하고 있는 집합적 진리의 역사라고 여겨

진다 그런 철학사에서 사유의 범주들을 가장 크게 묶어서 보면 철. ,

학적 사유는 결국 <구성적 사유> 와(constructive thinking) <해체적

사유> 의두가지의성격으로대별되는것처럼(deconstructive thinking)

보인다.

구성적사유는인간의지성과선의지로티끌모아태산이듯이진선

진미한것을쌓아나가는철학적진리추구의길을가리킨다 그런구.

성적 철학의 길에서는 인간 지성의 업적과 선의지의 승리가 세상을

비추는 모범적인 빛으로 추앙되고 숭상된다 이런 입장에 선 철학은.

해체적사유의철학과그진리를반문명적이고허무적인성향으로인

간과 사회를 몰고가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와는 반.

대로 해체적 사유는 그런 구성적 사유와 그 진리관을 부질없이 인간

과 그 세상을 소모시키는 일로 역사를 엄숙하게 가득 채우려는 사유

로규정하면서 인간지성과선의지의작동을멈추고가급적그런, 用

을쉬도록권장한다 해체적사유는지성과선의지의술에취한이.心

가 세상의 근원적 사실과 이치를 모르고 불행한 세상을 다시 행복하

게만들겠다고덤비는혁명적사유의 으로구성적사유를비판한酩酊

다 그래서세상에대한열정의취기로부터깨서 의밝음과맑음. 明淨

으로다시세상보기를종용한다 해체적사유는구성적사유가이세.

상의 자연스러움을 어지럽히는 반자연적이고 집착적인 성향으로 인

간과세상을뒤숭숭하게몰고가는어리석음을범하고있다고비판한

다.

구성적 사유와 해체적 사유를 우리가 대비하여 보았다 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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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적 사유의 정점에 그리스도교와 유교가 대표적으로 서 있고 해,

체적 사유의 정상에 불교와 도가가 자리잡고 있다 철학적으로 신학.

적 사유와 유학적 사유와의 강한 구성적 유사성을 우리가 상상한다

면 불교학적사유와노장학적사유에도서로짙은해체적연상의법,

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구성적 사유와 해체.

적 사유를 가르는 가장 으뜸가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라는 두 개의 기축을 사이에 두고 구성주의, (constructionism)

는 자연을 인간 쪽으로 흡수하면서 구성하는 자연의 인간동형론

의 사유를 중시하는 일반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anthropomorphism)

데 비하여 해체주의 는 인간을 자연 속으로 산화시, (deconstructionism)

키면서 해체하는 인간의 자연동형론 의 사유를 가까(physiomorphism)

이 하는 성향을 일반적으로 띄우고 있다 자연의 인간동형론은 자연.

의 본성(nature을 인간본성) (human nature으로 전이시켜 자연성을 인)

간성의 존재론적기반으로삼으면서지성이나또는선의지로서의 인

간성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표방하는 휴머니즘 의 철학을(humanism)

전개시켜 나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학과 유학은 휴머니즘적 교양과 그 문화의

바탕 위에서 꽃을 피운 사상이라고 보아도 좋으리라 이 휴머니즘을.

다른 말로 옮기면 인간중심주의라고 불러도 괜찮으리라 그리스도, .

교의 신학은 인간중심이 아니고 신중심이 아니냐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 그것은 신중심이다 그러나 서양의 중세기적인 신. . .

중심적 문명과 근대적인 인간중심적 문명과의 사이에 상호 중심의

표적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사유의 구조에서는 별로 이질,

적인차이가없다 왜냐하면 은인간의 이고. (exemplar cause)神 模範因

인간은 의 피조물 이라고 신학은 가르치기 때문이다 예수(creature) .神

님이스스로를가리키면서 라고‘ (Filius Hominis=the Son of Man)’人子

불렀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라고 불렀던 것의 근원이 이미. 人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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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 의 다니엘 의 에 의거한 예언의 실현이라 하겠으나 신7 13 ,：뺷 뺸 ｢ ｣
의 아들인 가 스스로 라고 명명한 것은 철학적으로 대단히神子 人子

의미심장하다 인간의 아들로서의 가 하느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人子

속에 이 내재해 있는 그런 의미로 읽혀짐을 상징한다 하겠人性 神性

다 그런점에서신중심적사유 와인간중심적사. (theocentric thinking) 유

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 유학의 휴머니(anthropocentric thinking) .

즘은우리가곧음미할것이기때문에여기서미리언급하지않겠다.

그러면 불교와 도가의 노장학은 휴머니즘이 아니고 자연주의

나 자연중심주의인가 인간을 자연의 요소로 해체시키기(naturalism) ?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사유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인간만이 사.

유하는 존재인데 인간을 중심으로 사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견 모,

순적인언설인것같다 인간이사유하되인간이자기의마음을중심.

으로두지않고 인간을자연적사물들속의관계로물화시킨다는것,

은인간의자연동형화를의미하지만 자연의중심화라고부르기는어,

렵다 왜냐하면 중심의 개념은 인간처럼 의식이 있을 경우에만 합법.

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와 노장학이 인간.

의 자연동형론이라고 명명될 수 있겠으나 자연중심주의라는 개념으,

로 분류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미 노자가 그의 도. 뺷
덕경 장에서 는만물을사랑으로키워도스스로주인임을알지34 ‘道뺸
못한다 고진술하였다 자연의 는주인의중심이( )’ .愛養萬物而不知主 道

란 개념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신학과 유학을 휴머니즘으로 부르는.

데에대하여 불교와노장학을자연주의라는용어로넓은의미에서는,

써도 무방하리라 본다 불교를 흔히 마음의 종교라고 부르는데 자연. ,

학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명명하는 것은 표리가 잘 맞지 않는 말놀

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부르는 까닭은.

마음이중심적역할을하여구원을이룬다는것을뜻하지않는다 즉.

마음이중심적역할을스스로구사하여마음이진리를구성하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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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색깔을 띄우지않고, 明鏡

의상태에머물면서세상을있는그대로여여하게바라보는것이止水

곧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종교라는 말은 마음이 주체.

가되어일을꾸미는것을의미하지않고 마음의망상인파도를고요,

하게진정시키면서자연의사물처럼생각을일으키지않으나 사물과,

달리앎을아는 이나 이라고이해되어야하리라 그.無想之想 無念之念

러므로불교는철학적으로의식학이아니다 의식학이아니므로노장.

사상처럼 자연학에 가깝다고 보아야 하리라.

이처럼인간학과자연학으로철학적사유를나누는까닭은기호학

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을 상관적인 대립관계(pertinent

로 둘 수 밖에 없고 또 자연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도 인간opposition) ,

을 그런 관계로 여길 수 밖에 없는 인식의 운명에 의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세상에인간과자연 문명과야생의두가지기호이외에. ,

더 궁극적인 인식의 지표가 있는가 그래서 동서고금의 철학사의 사?

유가 궁극적으로 두 가지의 범주로 분류되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구성적 사유와 해체적 사유의 유형적 차

이를검토해보았는데 저두가지사유의유형적차이를가져오게한,

발생론적원인이도대체무엇일까 그원인을추적하려면 그원인은? ,

신학과유학 그리고불교학과노장학이다공통적으로삼고있는최,

대 공약수에서 찾아져야 하리라 그 공약수의 개념을 우리는 이기심.

이라 부른다 상기의 네 가지 사유와 그 사상들은 다 공통적(egoism) .

으로 이기심을 진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불렀다고 보여진다 이.

기심이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왕국의 시민이 되는 길을 가로 막는다

고 그리스도가 가르치며 이기심이 인간으로 하여금 군자의 덕을 닦,

아인간으로하여금 가되는길을방해한다고 가말하며 또,仁者 孔子

저이기심의 과그 과같이가는 이보살과 의수행我相 我相 人相 成佛

을 어렵게 하는 험한 절벽이라고 부처님이 술회하고 이기심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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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자아중심적 스승으로 삼게 해서 이기적

이익을교묘하게거룩한가치로서위장케한다고 가지적하였다.老子

다이기심이진리의길을가는데가장큰문제거리로보았다 그런데.

구성주의와해체주의가철학적으로 저이기심을어떻게요리해야 할

것인가하는방법에서큰차이를드러내는것같다 방법의차이라고.

우리가 명명했지만 사실상에 그것은 어떤 조그만 철학적 연구의 방,

법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학적인 의 길이(method) , (Way)道

다름에서 연유한다.

구성주의가 자연의 인간동형론적 사상의 흐름을 견지하고 있다고

위에서 우리가 지적하였다 자연의 본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 인간성 이해의 지름길이다 그런 점에서 구성주의는 자연성을.

두가지의상반된관점에서이해하고있다 그하나는자연성을본질.

적으로좋다고여기는성선의입장과 또달리이와는반대로그것을,

이기적 생존본능의충동으로 보려는성악적 입장과의대립적관점이

다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원죄를 상정한다 이 원죄를 칸트. . (I.

는 근본악 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도덕적으로 저Kant) (das Radikalböse) ,

주스런 근본악의의미가역사에서는오히려 모든지성적과학기술의

발명의 원동력으로 칸트에 의하여 해석된다 구약 의 창세기 에서. 뺷 뺸 ｢ ｣
아담이금단의열매를따먹은것은칸트에의하면인간의역사가자

연의상태로영원히즉자적으로잠을자지않고 대자적인존재로자,

연으로부터자유스러워지기위한지성적판단의계기를이룩한것으

로축복의사건처럼해석된다 그금단의열매를먹은사건으로인간.

이 이기적 동물로 되었음을 칸트가 암시하였다고 여겨진다 인간의.

문명사를과학기술적인차원에서보면 그것은인간의이기심이심어,

준 의 소산이다 이기심과 는 상호 회통된다 아우구스띠누. .狡智 狡智

스 는 이 이기심의 원죄가 신의 나라에서부터 인류의(S. Augustinus)

역사를멀어지게만든악의뿌리로서이악의뿌리와다른근원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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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총이 없이는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리꾀.

르 같은 철학자는 자연성을 인간성으로 자리이동시킨 구(P. Ricoeur)

성적사유를전개하면서하나의인간성을이중적각도에서 진단하였

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근원적으로 선하다. “ , .”(L'homme est

radicalement mauvais et est originairement bon.)

저리꾀르의언표는인간을일원론과이원론의양자택일의함정에

서 벗어나 인간의 도덕적 이중성에 초점을 맟추려는 그런 시도를 머

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악만이 인간성의 전부는 아니다 토미. .

즘 은아우구스티니즘 보다훨씬덜비관적이다(Thomism) (Augustinism) .

토마스 는 비록 인간이 원죄의 흠을 지울 수는 없지만 인(S. Thomas) ,

간성에는 모든 피조물이 존재론적 궁극목적으로서의 최고선을 지향

하고자하는것과같은욕망이깃들어있다고여겼다 말하자면모든.

존재들은다 을닮으려하는그런경향을지니고있기에 인간은이,神

성적 도덕의지의 노력으로 저 이기심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고여겼다 그래서자연성은초자연성의완성을도와주는보조역할.

을 수행하므로 그는 자연적인 것을 저주스런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

다 이런 토미즘적인 성선적 사유가 맹자적인 성선설의 유교사상과.

만난다 우리가 여기서 맹자의 성선설을 자세히 검토할 게재가 아니.

므로 이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겠지만 의 성선설도 공자의, 孟子 君子

에 근거하고 있다.觀

군자는 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자이다 이런 의 실현은 불가능.仁 仁

한공상이아니라 내가하고자하는뜻만절실하면할수있다고공,

자가 말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 멀리 있는 것인가 내가. “ . ?仁

을 원하면 곧 이 찾아온다, .( . )”( :仁 仁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 述而

이런 의성선적낙관주의는 이공자에게 에대하여물었29) 仁 顔淵 仁

을 때에도 역시 공자의 진술로서 드러난다 자기를 이겨내고, . “ ( )克己

로 돌아가는 것 이 이다 어느 날 극기하여 복례하면 천하( ) . ,禮 復禮 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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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으로 귀의할 것이다 을 실천함은 자기로부터 말미암지 남으. ,仁 仁

로부터나오는것이겠느냐 그러므로공자의사유에는 의?”( : 1)顔淵 仁

성선에대한도덕적선의지를인간이내면적으로갖고있다는확신이

새겨져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정반대로 공자는 이 세상이 군자의 선의지로 다스

려지기어렵지않겠는가하는회의를속으로견지하고있었던것으로

보인다 공자의말을전한다 아 절망적이구나 나는아직도덕을좋. . “ ! .

아하기를색을좋아하듯이하는이를보지못하였다 또.”( : 12)衛靈公

간접적인방식으로세상에도가행해지지않을것임을암시하는대목

이다 일신만깨끗하기를바라는것은큰윤리를어지럽하는일이다. “ .

가 출사하는 것은 를 행하기 위함이다 가 행하여지고 않고.君子 義 道

있음은이미다알고있는일이다 군자.( )”( : 7)道之不行已知之矣 微子

의참여와달리현자는 가행하여지지않는세상을피해사는것이道

라고하여은둔의의미를긍정적으로말하기도하였다 공자께서말. “

씀하셨다 현자는 세상을 피하고 그 다음의 사람은 어지러운. ( ),世辟
나라를피하고 그다음은고약한안색을피하고 그다음( ), ( ),地 色辟 辟
의사람은나쁜말을피한다 세상을혁파하겠다( ) .”( : 14)言 憲問……辟
는 공자의 사상을 풍자하는 은자와 같은 인물이 공자를 비꼬는 말을

공자제자인자로에게던진다 바로안되는것을알면서그것을하고. ‘

있는 분 이라고 공자에 대하여 어?( ?)’( : 38)是知其不可而爲之者與 憲問

떤은자가빈정거린다 여기에대한정면의답은아니지만 공자는스. ,

스로자기의입장을기필코참여하겠다는것도아니고은자로서피세

하겠다는것도아닌이중부정의태도로서 라고‘ ’( : 8)無可無不可 微子

언명하였다.

이런 인용문들은 공자가 군자의 덕을 세상이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자문해 보는 그런 의구심을 내심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

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적인 근본악은 아닐지라 적어도 공자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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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도 순자적인 성악설의 희미한 근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은 사실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공자가 저런 순자적 성악설을 지지한.

적은없으나 군자적인 의 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여기게, 仁 德治

되면 의성악설에의거한 의사상이유가에서도나올수있, 荀子 禮治

다는 것이 이상스럽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런 순자의 사상은 맹자의.

성선적 덕치론과 내면적 성인의 이 곧 외면적인 왕의 정치적 공효德

를가장잘구현할수있다는 을현실적으로불가능한것으內聖外王論

로 비판한다 그래서 성악설의 사상은 칸트의 역사철학의 사상과 일.

맥상통하는바가있다 칸트가도덕철학의사유세계와달리역사현실.

에서는 이기심이 오히려 역사의 문명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그

이기심이과학기술과경제력의향상을가능케한에너지라고읽었다.

도덕적이성과역사적이성의상반된것을헤겔 에서종합되는(Hegel)

이성철학을 서양이 정립하였지만 여기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 .

동양의 유학에서맹자의성선설적인도덕적 선의지의사유는 으道學

로전개되었고 성악설적인정치적공효주의의사유는 으로맞닿, 實學

아져서이기심을저주스런것으로서만간주하지않고 그것을사회적,

인경영관리의차원으로옮겨이기심의사회화가나라의부국강병의

기초라고여기는그런발상으로나아간다 그러므로이기심의극복이.

라는 가 의 베풂음이 아니라 순자의 용어에 따라 사회를,克己復禮 仁

잘 관리하는 <善羣>사회의 좋은 경영의 입장에서 로서 사회적( ) 禮

계급을 분업화하고 물품들의 시장적 교환으로 모든 이에게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주는 <大神>크게 신묘한 효능이 곧 백성들을 윤택( )

하게살게하는 의 이라고여긴다 이처럼이기심의처리‘ ’ .博施濟衆 仁

방안이 성선설적 구성주의와 성악설적 구성주의에서 각각 다르다.

해체적인 이기심의 해소을 위한 길은 위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기심이 나오는 원천으로서의 과 의 구분 그리,我相 人相

고마음을능위적인모든작용의중심으로여기는 중심주의의사유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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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지우는것으로서구성주의의두방안과차이를짓는다 그러나여.

기서 이 해체적 사유를 계속 더 음미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는 가급

적유학의구성주의적사유를중심으로우리의생각을한정하려고한

다.

와 그 유교의 특이성과 의 의미2. 孔子 仁
와 그의 유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야 하는가 우리?孔子

는 앞에서 공자를 부처님과 노자와 예수님과 비유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과 노자가 서로 해체적 사유라는 차원에서 유.

사하고 공자와 예수님이 구성적 사유라는 이름으로 공통의 성질을,

함의하고있다는그런관점을좀떠나서공자와그유교를달리생각

해 보자 물론 해체주의는 인 사유를 말하고 구성주의는. ,無爲的 能爲

인사유를가까이한다는것을빠뜨리지않고지적해두어야한다.的

즉 해체적 사유는 무위로서 이기심을 무화시키려 하고 구성적 사유,

는 능위로서 이기심을 극복하든지 또는 그것을 사회화시키려 한다.

도덕에의한이기심의극복을우리는 사유라부르고 또경제,當爲的

에의하여이기심을사회적으로경영관리해 나가려는방식을有爲的

사유로 표현해 본다.

의 능위적 사유에 관하여 우리가 곧 검토하게 되겠으나,儒家 基家

의능위적사유를우리가여기서잠시짚고넘어가야하리라본다. 基

는신학적으로자연적이성의불완전성을신앙에의한초자연적은家

총이보완해준다는비교적낙관적토미즘과초자연적은총의빛이없

이는 인간은 원죄 때문에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아우구스티니

즘으로크게분류된다 전자는가톨리시즘 으로 후자는프. (catholicism) ,

로테스탄티즘 으로 구체화된다 가톨리시즘에서는 인간(protestant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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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느님에 의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와 그 공동체의 인도 아래

으로지향하는선의지의목적을수행하는안전한항해를권장하고,神

프로테스탄티즘은 각자의 실존적 내면에서 근본악의 유혹을 이겨내

는 초자연적 은총을 갈구하는 강력한 신앙의 힘에 의하여 영웅적 당

위의 행위를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칸트가 말하는 도덕.

적당위의무상명령이다 가톨릭교회의당위는칸트의프로테스탄트.

적인당위의정언명령에비하여아주그강도가약하다 그러나당위.

가아닌것은아니다 칸트는참으로서양철학사에서불멸의금자탑.

을 쌓은 철학자다 그는 이기심의 유혹을 극기하는 당위의 정언명령.

을 도덕의 덕성에서 말하면서도 동시에 역사현장에서 그 당위의 도,

덕이무력함을보고인간의이기심이경제과학과기술적인문명의진

보를 촉진시키게 하는 라고 읽었다 이기심이 도덕적 사회를 건.狡智

설하는데방해가되지만 동시에그것은역사를발전시키는원동력이,

다 그래서칸트에게맹자적성선설과순자적성악설의이론이다공.

존하고있다 당위의실천이성적도덕학과유위의이론이성적과학기.

술이 그에게 같은 비중으로 작용한다.

인류 정신사의 여명기에 탄생한 노자와 부처님 그리고 공자와 예,

수님의사상을각각해체적사유와구성적사유라는범주로논의하는

관점을떠나서 공자의사유는불가와도가그리고기가에비하여좀,

특이한 데가 있다 부처님과 예수님의 사유가 갖는 공통성은 인류의.

두 위대한 스승들이 다 스스로 진리의 화신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예수님도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생명 요한‘ , ’( : 14- 이라고언명6)

하였다 부처님도 이 우주의 진리인 이고 동시에 법신의 가시적. ,法身

방편인 으로해석되고있다 부처님과예수님이다진리그자.應化身

체의구현으로현현하였다 노자의 도덕경 도노자가깨달은진리로. 뺷 뺸
서의 의 을말한것이다 노자가바로 의화신이라는의미를.道 實相 道

암시한대목은없으나 적어도노자가이세상의진리로서의 가어,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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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현묘하게 존재하는지를 밝혔다 도가와 불가의 가 서로 해체. 道

적으로 유사하나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불가에서 부처님이 진리의,

화신이고완전히깨달은 이고 그리고진리의각자로서인류에게,覺者

그깨달음에로이르기위한수행의방편을말하고있다 이점은예수.

님도 비슷하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진리로서 진리의 길에로 나. ,

아가는수행의방편을인류에게역시말하고있다 그러나노자는이.

세상의 를 말하고 있으나 스스로 그 를 어떻게 인류가 자기화해道 道

야할것인가를말하고있지않다 수행의방편이암시되어있지않고.

다만 의 실상을 인식하도록 도가는 중립적으로 말할 뿐이다 그래.道

서그리스도와석가세존의가르침은종교로서승화하고있는데 노장,

의도가는종교로가지않고철학적해석의차원과그지혜로서머물

고있다 그러나다공통적으로진리의 를각각부동의차원에서설. 道

파하고 있다.

그러나공자와유가는진리를부동의절대성에서도파하지않는다.

공자의 유교는 이 세상을 어떤 하나의 진리로서 고착시키지 않는다.

불교는이세상을고통의바다라말한다 그리스도교는이세상을타.

락한죄의바다라규정한다 두종교가고통과죄의바다로부터구원.

되는 길을 가르친다 고통은 마음의 소유적 욕심의 집착에서 기인하.

므로그소유적욕심의집착으로부터의초탈이바로구원으로서의해

방의길이라고불교가말한다 그길은자아를분해시키는해체의과.

정이다 그리스도교는인간이금단의선악과를먹었기때문에자기중.

심적입장에서선악의 호오를분별함으로써 생기는이기심이인간으

로 하여금 무선무악적 의 순진성을 차단시켰다고 본다 인간이.神子

구원을받는길은죄의참회와함께단절된신과의일체감을맺는복

원의 성스러운 정신적 사업을 구성하는 과정과 같다 노장의 사상은.

그런종교적메시지를띄우지않는다 노장학은다만이세상의근원.

적사실인 를인식케하고 그사실로서의 의자연성대로,玄妙之道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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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살수밖에없는필연성의이치를말하고있다 인간이이. 道

를 알지못하고 자기의 임의적 욕심을 만들려하면 할수록 인간과 그,

세상은 더욱 더 불행해질 수 밖에 없는 법을 일깨워준다 이 세상의.

근원적사실성의인식이곧구원이라는노장적사유는불교의여여한

해탈관과 닮았다 그래서 노장학과 불교학은 동양철학사에서 서로서.

로 불렀다 그러나 큰 차이점은 노장학에서는 불교학에서 보이는 것.

과같은 의터득을위한해체적수행의과정이없다는점이다 그러.道

나 불교는 노장학과 마찬가지로 자연학적 를 진리로 바라( )物學的 道

본다 그러나노장적도가에게는 가없으나 불가는또한심. ,心學的道

학적이기도 하다 물학적 를 아는 마음의 수준은 소유욕적 마음의. 道

차원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마음이 맑고 깨끗한 거울처럼 모든 존재,

자 에대한분별과집착으로부터해방된 의수준에서만(das Seiende) 空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 수준으로 마음이 비워지기 위하여 인. 空

간은해체적수행을닦아나가야한다고불교가말한다 그래서불교.

는물학의진리와동시에심학의진리를아울러회임하고있다 그러.

나 그 심학은 유학처럼 구성적 심학이 아니고 해체적 심학이다.

유교는 지혜의 최정상인 와 의 절대적 메시지를 안고 있지覺者 神

않다 그래서 공자는 절대자가 아니다 공자도 스스로 절대자로서의. .

진리자체임을자인하지도않았다 아침에 를듣게된다면 저녁에. ‘ ,道

죽어도좋다 라고공자가직접술회하였다.( )’( : 8) .朝聞道夕死可矣 里仁

이구절은완전히깨달은 를가르치려는것이아니라 를알고배,道 道

우고자하는공자의간절한열망을알려주고있다 이처럼 를알고. 道

자 하는 학문에의 열망은 다음의 구절에서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다 열 집이 있는 마을에 반드시 충성과 신의에서는 나같은 사람. “

들이 있겠지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지는 못할 것이다, ( ) .”(好學 公

이외에도배우기를 게을리 하지않고 열열히 바라는 공자: 28)冶長

의면모를 논어 에서우리가많이접할수있다 간절한 의열의. 好學뺷 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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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꼭절대적진리의터득과모순관계에있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도 간절한 구도의 욕망과 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이道 願行

다.

그런데 우리가 논어 를 통하여 공자의 언행을 접하면서 느끼는뺷 뺸
가장큰충격은그가절대적인진리를설파하는절대자가아니고 진,

지하게진리를탐구하고끝없이모색하는인간이라는것이다 그래서.

그가 모색하면서 그린 인간됨의 규범적 진리가 이다 초자연적인.仁

귀신도 아니고 자연적인 짐승도 아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될

수있을까 인간이인간이안되면 인간생활은하루하루가지옥일터? ,

이고 인간사회는아비규환의전쟁터가될수밖에없다 공자가살았, .

던 춘추시대가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다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규.

범과 가치가 이라고 그가 보았다 맹자는 좀 더 분명히 은 인간. ‘仁 仁

이다 라고 표명하였으나 공자는 그렇게 단정짓지는 않았’( ) ,梁惠王下

다 그래도맹자의저언표는공자의사유를더확실하게요약한것으.

로 보인다 공자의 말이다 인간이 하지 않으면 같은 것은 무엇. . “ 仁 禮

하며 인간이 하지않으면 같은것은무엇하나 공자가, ?”( : 3)仁 樂 八佾

볼때에 인간은그냥태어난다고인간이되는무상적 존재, (gratuitous

가 아니라 인간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한 두being) , .

구절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공자의제자인 의말이지만. ( ) ,有子有若

그러나 그것은 공자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군자는 근본. “...

을힘쓰는것이니근본이서야 가생긴다 라는것은 을이루.道 孝弟 仁

는근본이다.( .)”( : 2)君子務本本立而道生孝弟也者其爲仁之本與 學而

당위적능위의노력에의하여인간이비로소인간이될수있음을설

파한 것이다 인간을 그대로 방임해 두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구성될. ,

수없다는것을저언표가암시한다 이인간됨의근본이라는것을. 仁

공자는 스스로 이렇게 천명하였다 부귀는 사람마다 바라지만 로. “ 道

서얻은것이아니면거기에거처하지말아야하고 빈천은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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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하는것이지만 로서얻어진것이아니라하여도그것을면하려道

들지 말아야 한다 군자가 을 버리면 어찌 그 이름을 이루겠는가. , ?仁

군자는밥을다먹는사이에도 을어기지말아야하고 다급한순간,仁

이라고 반드시 에 의지해야 하고 넘어지는 순간이라도 에 의지,仁 仁

해야 한다.”( : 5)里仁

이처럼 이 인간됨의 근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공자는 그것을仁

객관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웠다 인간의 인간되기의 본질로서의. 仁

은남에게대상적으로전시할수있는물건이아니고 인간을인간이,

게끔 해 주는 정신이어서 그것을 말로서 표상하기가 불가능하다. 仁

에대한공자의사유는주로은유적으로표현되고있다 인구에널리.

회자되는 몇 가지 은유를 상기해 보자 는 하고 는. “ ,仁者 安人 知者 利

한다 비슷한은유법으로서 는 하고 는.”( : 2) ‘仁 里仁 知者 樂水 仁者 樂山

한다 는 움직이고 는 고요하다 는 즐거워하고. ( ), ( ).知者 動 仁者 靜 知者

는오래산다 는구절이있다 공자가말한( ), ( )’( : 23) . ‘樂 仁者 壽 雍也 仁

는 인간을 편안하게 함의 진술은 맹자가 말한’( ) ‘者安人 仁者 仁 人之

은인간의편안한집 의의미와상통한다 음운론( )’( : 11) .安宅仁 離婁上

으로도 과 은 다 같이人 仁 <rên>이다 인 발음의 유사성은. 能記的 所

인 의미의 유사성을 부른다 그래서.記的 <人>은 곧 <仁>이고 불인,

한 인간은 귀신이든지 짐승이다 인간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 은. ( )安人

인간을 관계의 매듭으로 보는 사유법이다 그래서. 人- 이라고 우리間

가 일상적으로 부른다 인간은 주체적인 단독적 실재가 아니라 유가. ,

에서 이미 <상호주관성>(inter- 로서 보았다 인간이 이미subjectivity) .

인간의사이이기때문에인간은이미하나의마을이고또집이다 마.

음이곧마을이다 의근본으로서공자가말한 도부모와형제. 仁 孝弟

사이의 관계를 인간의 가장 으뜸가는 관계로 만든다는 그런 가치가

담겨 있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인간이 되지 않는다. .

주관성 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론적으로 상호주관성(subj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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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이 앞선다 그러므로 은 인간관계의 매듭의 상호subjectivity) . 仁

주관적 본질이고 이 본질이 죽으면 인간관계는 아비규환의 지옥이,

된다 인간관계가집이라는구체적공간으로맹자에의하여그려졌다. .

집은인간이상호주관적으로살아가는최초의마을이다 가정이편안.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평화의 살을 느낄 것인가 고요한 산, ?

의 부동적 자세가 만물을 평온하게 제자리에 존재하게 하듯이 이, 仁

라는 것은 인간됨의 근본이 되어서 인간의 만사를 다 건강하게 하는

뿌리와 같다 깊은 산에서 맑은 물이 흘러 나온다 은 지혜로운 앎. . 仁

의근본이고 그래서지혜스런앎은 의불변적본질에서파생된( ) ,知 仁

가변적 상황적 의 활용과 같다 그래서 는 하고 는. ‘ ,仁 仁者 樂山 知者

한다 은인간됨의근본이고본질이기때문에그 은인간관.’樂水 仁 仁

계를 평온케 한다 마음이 평온한 인간은 인생의 일을 즐긴다 그는. .

즐길줄안다 즐긴다 는것은인간관계에서상호기쁨을느낀다는. ( )樂

것과같다 그래서 의활용으로서의 는인간관계에서기쁨을. 仁者 知者

즐긴다 인간관계를즐겁고기쁘게하는것이곧인간을이롭게하는.

과 같다‘ ’ .利人

공자가 은유화한 의 의미가 비유법적 성격을 지니므로 그는 상仁

징적 방식으로 에 접근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지가 굳세. “ ,仁

고 지조가꿋꿋하고 꾸밈이없이질박하고 어눌한것( ), ( ), ( ), ( )剛 毅 木 訥

이 에가깝다 인간의관계에서선을실천하려는의지가.”( : 27)仁 子路

굳세고 이해타산의 유혹과 시류의 인기에 잘 부서지지 않는 지조를,

견지하고 과 자연수의 바탕처럼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지 않기에, 原木

어떤 특별한 맛으로 미각을 사로잡지 않으며 흥분해서 과격하게 말,

하지않고상대를압도하기위하여열변을토하지도않으면서신중하

게꾸밈이없이말을하여서상대방에게아첨을떨지않는그런마음

을 에 가깝다고 공자가 보았다 그런 점에서 은 내면적으로 자. ‘ ’仁 剛

기의굳센의지를말하고 는바깥으로타인과의관계에서이해관, ‘ ’毅



오늘에서보는 의철학적읽기와유교의진리김형효孔子 ∙ 25

계로잘영향을받지않을만큼지조가곧음을말하고 은마음의, ‘ ’木

숨은 내면적 바탕을 뜻하고 은 그런 바탕이 말을 통하여 겉으로‘ ’訥

나타나는무늬를의미한다고볼수없을까 이처럼내외가별개의것?

으로분리가되지않는그런인간됨의안보이는바탕과그보이는무

늬가 이라고 볼 수 있다.仁

그러면 공자는 그런 의 화신인가 공자는 논어 의 어디에도 그?仁 뺷 뺸
가그렇다고말하지않았다 오히려그는저 의수준과척도에미치. 仁

지못하는미흡함을고백한다 공자가말씀하시기를덕을닦지못함. “

과 배움을 익히지 못하는 것과 의로움을 듣고도 옮기지 못하는 것과

선하지 못한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나의 걱정이다.”( : 3)述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학문에 있어서는 아마도 내가 남들과 같을 수“

있겠지만 몸소실천하는군자에있어서는나는아직얻은바가있지,

못하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과.( )”( : 32) “則吾未之有得 述而 聖人 仁

이야 내 어찌 감히 되겠느냐 그렇지만 그분들을 본받는데 싫증내?人

지않고 남을가르쳐주는데지치지않는일을한다고말할수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출처를 밝혀도 공자가 부처님이나. ( )”( : 33)述而…

예수님처럼그런입장에서진리의 를정언적으로피력하지않았음道

을알수있고 동시에그가바로진리의화신자체로자신을현시하,

지않았음을짐작하기가어렵지않다 이것이공자와그유학의큰특.

징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석가세존은 세상이 라고 현상적으로 진단하였다 고해의 괴로.苦海

움에서 해탈하는 길은 세상을 보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또 진단

하였다 즉세상을탐욕과집착의소유적대상으로보지않고 존재론. ,

적으로 여여하게 존재하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이치를 터득하면 이

세상은 도처에 법성의 꽃으로 충만해 있다고 불가는 천명한다 이런.

사유는노장적인도가의 의사유와그렇게멀리떨어져있지玄妙之道

않다 노장적인 그 의 사실성은 현대 포스트. 玄妙之道 -모더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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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에서 말하는 의 진리로서의 교직성modernism) (differance)差延

과 다르지 않고 이 이치는 불가에서 이미 말한 인도적(textuality) , 緣

과중국적 과별로틀리지않는다 이것을여기서더언급.起法 性起法

하지않겠다 다만 의차이점이있다면 전자는무위의자세로. / ,道佛家

서좀냉정하게세상의사실을지적하였고 후자는좀더따스한대승,

적자비사상에의한중생의해탈법을가르쳐주는데에있다 예수님.

의사유도죄의세상으로부터의구속을말한다 그구속의길은초탈.

의 길이라기 보다 오히려 초월의 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

지은잘못으로이세상에죄가도입되었다 그런데그죄의소멸은인.

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하느님의 도움이 도입된다 여. .

기서 신앙이다 그런데 와 그리고 와 와의 사이에. ,佛家 道家 基家 儒家

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도가와 불가는 이 세상이 다시 개혁되거나 혁명되어야 할 대

상이라고보지않고 세상을보는인간의능위와작위가병들었기때,

문에인간이자기중심적으로보는작위의병을고치면 세상은이미,

구원되어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존재할 뿐이라고 본다 그래서 좋은.

세상을위하여별도로인간이능위적으로해야할일이없고 다만무,

위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이치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인간의.

능위적욕심을해체시키면 이세상은그자체이미좋은것이라고말,

한다 그러나 와 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와. .儒家 基家 儒家 基家

는인간의이욕심이이세상을무도하게만들었기때문에 이이욕심,

을 지성이성과 의지로 극복하여 상호주관적 의 공동체( ) ( )克己復禮 仁

나 신법의 명령에 순종하는 목적론적 선의 공동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본다 그러므로이무도한세상을다시광정하기위하여구성.

적인 유가와 기가는 당위의 도덕의지를 무척 강조한다 말하자면 인.

간의 이욕심이 지은 잘 못으로 이 세상이 무도하게 되었거나 타락했

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자기의 선의지를 갈고 닦아서 이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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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행위를길들여불패의도덕성으로서이세상을재건하기反神的

를의욕한다 그런데그런구성적당위적사유에서유가와기가가공.

통적인결의흐름을갖고있지만 두사상사이에역시미묘한뉘앙스,

의차이가있다 공자의유가는초월적인신의세계를인정하지않는.

다 신의 세계를 상정하는 사유의 본질은 인간이 불완전하고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신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늘의 왕국에 들.

어가기 전까지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불가능하다 이 세상은 원죄에.

의하여본질적으로깨어졌기때문이다 프랑스의 세기가톨릭철학. 20

자가브리엘마르셀 은 깨어진세상 이(Gabriel Marcel) ‘ (le monde cassé)’

라고표명하였다 그러나 깨어진세상은초월의길을보여준다 그러. ‘ ’ .

나유가는저런종말론적세계관을갖고있지않다 그래서유가는이.

무도한 세상을 광정하기 위하여 초인적 도덕의 완성을 요구한다 이.

초인적 도덕의 성취를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이다.君子

바로 여기에 공자의 언행이 절대적인 의 진리를 설파하는 종교道

적 절대자석가세존과 예수 그리스도나 철학적 절대지의 달관자노( ) (

자와다른면모를분명히우리가읽을수있다 그면모는그가참된) .

인간세상을 창조하고자 한 지고의 라는 것이다 즉 학문에 의.求道者

한 의 인식과 실천을 통해 이 세상을 광정할 수 있는 를 설파하道 道

고 그것을 선의의 이웃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곧 그의 이상이었다.

무도하고 야만적인 세상을 하여 어진 마을 로서의 인간세‘ ( )’革正 里仁

상을 만들어 가는 도덕정치를 주도하기를 바랐다 구도자가 어찌 초.

탈적이거나 초월적인 진리에 이미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공?

자의언행에서초탈적이거나 초월적인가르침이표면에크게제시되

어있지않고 구도적인 의희망과좌절 그리고도덕론 시와음, , ,學人

악의예술론 그리고정치론이피력되어있다는것은그의사유가완,

성된 절대자의 메시지와 다른 미완의 탐구자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미완의구도자의세상보기는이세상이본질적으로하나의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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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로서끝나지않는영원한 의본질을지니고있음을알려주는未濟

그런 역설을 지닌 것이 아닌가 공자의 유가가 이 세상을 로서? 未濟

보았다면 불가와 도가 그리고 기가는 다 어떤 점에서 이 세상의 근, ,

본적질병을해소시킬수있는 의길을제시한그런사유가아니旣濟

겠는가 물론 구성적 사유로서 해석된 기가도 유가처럼 이면에 해체?

적사유를회임하고있다고말해질수있으리라 우리가그것을곧간.

략히보게될것이다 그러나기가의초점불일치는유가의진리의. 未

성격보다 오히려 진리의 해석에 따른 선택에 관한 문제濟的 旣濟的

라고 생각된다 의 길은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답을 안고 있다. .旣濟

그 진리를 받아드리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제시하는 길을 그대로 따

르기만 하면 된다 늘 현실과 이상적 법의 괴리가 있지만 법적 차원. ,

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기에서는 진리가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유.

가는 그런 완성된 길의 확실한 제시가 없기에 종교적인 절대성이 희

박하고 이세상을늘열려있는미완성으로보기에또한거기에는역,

사적 문명의 상황에 따른 사유의 유동성이 한없이 풍부하다.時中的

이 점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이다 조선조의 유교를 통하여 각인된.

교조적폐쇄성과경직성은공자의사유에서일탈된딱딱한표피의역

사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무도한세상의아픔이인간의잘못된행위로부터발단되었다고보

는 점에서 유가와 기가는 차이가 없다 그 아픔을 치유하는 길은 자, .

유의지에의한이성적실천의행위밖에다른대책이없다고보는점

에서 역시 두 구성적 사유가 서로 닮았다 본디 자유의지 의. (free will)

개념은기가의신학적사유에서발단된것이므로여기서자세히설명

할필요가없다고본다 유가도이점에서저용어를사용하지않았으.

나같은생각을펼쳤다 공자의말이다 인간이 를넓히는것이지. . “ ,道

가인간을넓히는것이아니다 이.( )”( : 28)道 人能弘道非道弘人 衛靈公

구절만큼 공자의 휴머니즘이 분명하게 표출된 것은 없으리라 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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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공자의 말을 더 인용한다 비유. “

컨대 산을 쌓아 올리다가 한 삼태기가 모자라는 데서 중단했다면 내

가중단한것이고 비유컨대땅을평평하게메우다가한삼태기를부,

어서진전이있었다면 내가나아간것이다 도를넓히려는, .”( : 18)子罕

능위적사유가여기서는당위적사유와만난다 공자는여러번당위.

적공부하기에서죄악이되는것은게으름을피우는것이라고지적하

였다 그래서그는가장부지런히 를닦은제자로서요사한안연을. 道

손꼽으면서 그의 부재를 무척 슬퍼했다.

세상을 한 가지로 읽지 아니한 휴머니스트3. 孔子
그래서공자는당위적도덕군자의성취로세상을올바르게이끌고

나갈도덕정치의주체들을마련하고자하였다 도덕정치가그가말한.

이요 이다 그는그덕치에대한강력한희망을때로는자신.仁政 德治

감으로표출하기도하였다 그자신감은 논어 의 에서공자가. 里仁뺷 뺸 ｢ ｣
예의와사양으로나라를다스린다면무슨문제가있겠는가 라는구‘ ?’

절로서도표현되기도하였다 또어떤이가공자에게한나라의건국.

자에게올리는 제제사의뜻을물었는데 그예법이이미문란해졌( ) ,禘
으므로 공자가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손바닥쳐다보듯이천하를다스릴것이라고말하였다 이런( : 11).八佾

공자의덕치에의자신감은 논어 에나오는덕치의방법에대爲政뺷 뺸 ｢ ｣
한술회로서나타기도한다 그방법은훌륭한인재등용의중요성과.

하고 스런인물들이다스리는자리에앉으면 백성들이저절,敬忠 孝悌

로바람따라눕는풀처럼순응하게되리라는기대를표현하기도하였

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나를 등용하여 정치를 맡겨둔다면. “ . ,

일년만에 웬만큼 나라를 바로 잡을 것이요 삼년이면 훌륭하게 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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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루어놓을것이다 이런자신감의원천은공자가주나.”( ;10)子路

라문왕의정신적후계자라는자부심과연계되는것같다 공자가. 匡

땅에서위기를맞이하게되었다 땅은위나라에속한지명인데 전. ,匡

에 노나라의 가 이곳을 참략하여 행패를 우심하게 부렸는데 공,陽虎

자의 외양이 양호와 비슷하여 광 땅의 사람들이 복수심에서 공자를

포위하고생명의위해를가하려고하였다 이때에공자가심회를비.

쳤다 말하자면 나는 문왕의 문화인 의 후계자인데 하늘이 어떻. ,斯文

게중원문화의전수자인나를없애겠는가하는사명의식을짙게드러

냈다 이런 사명의식이 에게 전수된다 증삼의 말이다( : 5). . .子罕 曾參

선비는뜻이넓고꿋꿋해야한다 책임은무거운데갈길은멀기때“ .

문이다 으로써자기의책임을삼으니 또한무겁지않겠는가 죽은. , ?仁

뒤에야 그만 두니 또한 멀지 아니한가,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 ?)”( : 7)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泰伯

무도한세상을혁파하고 를세우려는공자의당위적사명의식은道

그사명의식이함의한이상성때문에오히려실현불가능한것이아닌

가 하는 의구심을 공자가 또한 신밀하게 스스로 깊숙히 간직하고 있

었던 것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한 가지의 길로서 읽지 아?

니한 유한한 휴머니스트 공자의 사유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지금부터우리는이점에유의하여공자와그유학을성찰해보자.

그의 사유의 대본은 당위적 으로서의 이다 이 의.仁政 德治 仁政 理想

을그는이렇게읊었다 의물음에대하여 노인들을편안하게해. ‘子路

주고 벗들에게는 신의를 지키며 어린이들을 가슴에 품어 보살펴 주, ,

고싶다 이이상은세상을.( )’( : 26)老者安之朋友信之少者懷之 公冶長

어진 마을 로 만들고 싶은 상호주관적 의 공동체를 겨냥한‘ ’( )里仁 仁

그런꿈이다 그것이현실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까 공자가직설적. ?

으로그런이상의꿈이실현되기어렵다는고백을하지는않았다 그.

러나 우리는 논어 의 행간의 여백에서 공자의 이면적 사유를 느낄뺷 뺸



오늘에서보는 의철학적읽기와유교의진리김형효孔子 ∙ 31

수있는것이아닌가 공자의말이다 내가예를다하여임금을섬겨? . “

도남들은나를아첨한다고말하더라 공자와같은최상의.”( : 12)八佾

구도자가 실제로 임금에게 지성으로 충성을 바쳐도 사람들은 그가,

출세를위하여권력에아첨한다고힐난한다 과 의주창자가. 仁政 德治

이런 오해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군자에 의한 도덕정치의 지극한 어

려움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순 임금때에 날아 왔던 봉황새가 나? “

타나지않고 황하에서용마가짊어지고나온 가지금보이지않, 河圖

으니 나도 끝났구나 이런 꿈의 좌절은 다음의 구절에서도, .”( : 8)子罕

비친다 심히 내가 노쇄했구나 오랫동안 나는 주공을 꿈에 보지 못. “ .

하였다.”( : 5)述而

공자가도가적인은둔자를만나거나대면하게되면 도가적은둔거,

사를 비판하면서도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도학사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내면적인 회의를 회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예컨대 논어. 뺷 뺸
｢ 에 나오는 구절이다 공자가 위나라에서 돌로 만든 타악기인.憲問｣
석경을 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은둔거사가 그 소리를 듣고서( ) ,石磬

마음에 고집을 담고 있어서 소리가 청아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아.

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 두어야지 줄곧 세상을 구

원하겠다는마음의고집을가지는것이어리석다고그거사는풍자한

다 이말을전해들은공자는세상을숨어사는일은자기가하려는.

덕치의 당위성에 비하여 어려울 게 없다고 대꾸한다 또 편에. 微子｢ ｣
공자와자로가길을가다가자로에게밭갈이하고있는두은둔거사를

찾아가서 길을 묻게 하였다 두 거사는 길을 가르쳐주기는커녕 자로.

에게 헛 고생하는 공자를 따라 다니지 말고 세상을 자기들처럼 피해

서 살기를 권장한다 공자가 이 말을 전해 듣고 새나 짐승과는 사람. ‘

이 같이 살 수 없으리니 내 세상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살겠느냐 천하에 가 있으면 낸들 천하를 바꾸려 하겠는가? , ?道

이( ? )’鳥獸不可與同 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 天下有道 丘不與易也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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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구절의내용을음미해보자 확실히공자가자신감을갖고무도한.

세상을유도한세상으로바꾸려고하는군자의당위적이상주의를옹

호하였는가 후세의많은유학자들은? -특히주자학자들 - 이위曾參

에서술회한사명감에충일하여임무가막중하고갈길은아직도멀기

때문에 죽을때까지계속저당위의도학정치를펼쳐나가야한다고,

믿었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무 진전이 구체적으로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도 저런 도학정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짙은 의. 栗谷

구심을 이미 표명하였다.

공자가이미그의사유에서당위적이상주의의실현가능성에대한

일말의 회의를 품고 있었기에 그것이 역설적으로 지고의 구도자 공, ,

자의 사유를 더욱 결정론적인 태도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닌가 추

측된다 그는 한 곳에 못 박혀 지내는 그런 고착적 교조성을 거부한.

다 그의 유동성은 교조적 사고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간다 우. .

리는 위에서 그가 <剛毅>와 <木訥>의 가치를 무척 좋아하여 의仁

의미에 아주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훑어 보았다 강직하고.

의젓하고 질박하여 말이 하지 않음이 저 개념의 뜻이다 강.巧言令色

직함과 투박함은 경직함과 고루함과 이웃하기 쉽다 그래서 어떤 유.

자들은 경직하고 고루한 맛을 풍기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공자는 자.

신이다시강직하면서도자유스럽다는것을 역설적인표현으로알린

다 굳세다고하지않겠느냐 갈아도얇아지지않는다면 희다고하. “... , .

지 않겠느냐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는다면 내 어찌 박처럼, .

한 곳에만 매달려 쓰이지 못하는 신세가 되겠느나?”( ?吾豈匏瓜哉 焉

공자의 제자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외교능?)”( : 7)能繫而不食 陽貨

력과경제능력을인정받은자공이그의스승에게물은것이의미심장

하다 스승님은아름다운옥이여기에있다면궤짝에넣어두시게씁. “

니까 좋은상인을구해서팔겠습니까 공자께서말씀하셨다 팔아야? ? .

지 팔아야지 나는 상인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 .”( : 12)子罕



오늘에서보는 의철학적읽기와유교의진리김형효孔子 ∙ 33

공자가 을구현하고자하는구도의 가본질적으로불변하면서仁 道

도동시에활용상에있어서상황에따라가변적이기때문에 그의, 仁

은 바로 중용적 사유에 다름 아니다 군자의 가 이지만 그것은. ,道 仁

또한 이기도 하다 공자가 논어 를 통하여 과 중용을 얼마나.中庸 仁뺷 뺸
중요시하였는가를우리는쉽게간파할수있다 중요한만큼그것의.

가치를 실현하기가 또한 지극히 어렵다고 공자에 의하여 천명된다.

대체로 중용의 의미는 대립된 두 가치의 양극을 인식하여 그 가운데

를취하는것이지만 그러나그가운데를취하는것이수학적등식의,

의미로서이해되어서는안된다 공자가 논어 의언행에서많은중용. 뺷 뺸
적사유의사례를열거하고있으나 여기서일일이우리가그것을진,

술할수가없다 구체적인중용은주어진시공의역사적상황속에서.

가장적중한화음을내게하는길로서의 이다 역사적상황을떠나.道

서 의구체적인중용이그려질수없기때문에맹자는특히공자의道

중용을 <時中>이라고명명하였다 그래서중용은다양성들이상충을.

일으키지않고상생의효과를내는화성의구성과같다 공자가음악.

에 그토록 심취한 것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용의 덕은 지성적 판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감상적인 수준으로

이해되어서는안된다 공자의사유에서지성적판단의능력은학문을.

통해서 정립된다 그래서 공자가 지성적 학문을 그토록 가까이 했다. .

구도의 정신은 의 학문적 인식을 통하여 그 를 자기화하는 지혜道 道

의터득과정과같다 학문을통하지않는사유의공허함을공자가이.

미 논어 에서 술회하였다 내기 일찍이 종일 먹지 않고 밤새 자지. “뺷 뺸
않고 사유하여 보았으나 무익했다 학문을 배움과 같지 아니하였다. .

공자에게 학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 )”( : 31)以思無益 不如學也 衛靈公

것인가 유학만학문을중시하는것이아니다 불교학과노장학 그리? . ,

고신학이다학문이아닌가 이들학문과유학으로서의학문의근본?

적차이가어디에있을까 저들학문은이미진리가석가여래와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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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그리고 노자에 의하여 계시되었는데 계시된 그 진리를 인, ,

식하거나 자득화하는 것이 학문의 배움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유교의학문은좀다르다 유교는공자가말한 의진리를인식하고. 仁

그것을 자득하는 그런 연역적 교학이 아니다.

공자는 이 중용처럼 불변적이나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仁 <過>와

<不及>의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 하여執其兩端 用其中>양 끝을(

잡아서그가운데를씀하는가변성도품고있으므로 은중용처럼) , 仁

상황적인 의미를 지닌다 거기에는 양 끝의 의미론적 가 고정되. 定體

어있지않다 공자가설파한 은 의자비나 의사랑과다르. 仁 佛家 基家

다 공자께서말씀하셨다 오직 만이사람을좋아할수있고 사. “ . ,仁者

람을미워할수있다 사람을미워하.( )”( : 3)唯仁者能好人能惡人 里仁

는것도 일수있다는것은공자의말처럼 를미워하는것을仁 不仁者

말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미워해야 할 인지 어떤 가르침의. 不仁者

가없다 공자의 과 은무한히가변적상황속에서불.定體 仁說 中庸說

변의 가치를 교조적으로 알려주는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불변의가치를상황속에서가변적으로구체화시켜나가는 의길時中

은상황속의실존으로서그상황을경험적으로가장 하는것을‘ ’利仁

아는 지성이다 공자가 이미 는 한다고 에서 말하였. ‘ ’知者 利仁 里仁｢ ｣
다 우리가이미훑어보았듯이 이 의개념은많은인간들을이. , ‘ ’利仁

롭게 하는 <利人>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여긴다 어떻게 해야 많.

은사람들을공동적으로이롭게하는 을실천할수있으까 공자는?仁

그것을아는길은학문의연마를통한지성적통찰력밖에다름길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스스로 가 아니라. ‘ ,生而知之者

예것을 좋아해서 힘써 알기를 추구한 사람이다(我非生而知之者 好古

라고진술하였다 경험적으로공부를하면서.)’( : 19) .敏以求之者也 述而

옛고전에서부터지혜를익히고자기화해서 상황에의적용여부를 살

핀 다음에 와 의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를 저 구절이 담고( )察 可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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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겠다 그는 대단히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또 살핀 그런 지. ( )察

성적판단의소유자인것으로보인다 그는지성의성찰력을아주중.

요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상사람들의 포퓨리즘 을 심히 경계하였던 것으로(populism)

보인다 그가말했다 다중이미워해도반드시살펴보아야하고 다. . “ ,

중이좋아해도반드시살펴보아야한다.( .衆惡之必察焉 衆好之必察

학문의역할은성현의가르침을배우고그것을그의)”( : 28)焉 衛靈公

시대에서새롭게자기화하는 성찰을통하여 의 를경험적으로時中 道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에 있다 논어 의 첫 장으로서 에 나오. 學而뺷 뺸 ｢ ｣
는유명한첫구절인 를 배우고때때로익히면‘ ’ ‘學而時習之不亦說乎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처럼 평범하게 그냥 공부하고 복습하는 소박?’

한 수준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리라 그것은 고전을 배우고 그것을. ‘

그의 시대에서 새롭게 자기화하는 지혜의 숙성은 기쁘지 않겠는

가 라고해석되어야하리라 학문을각시?...( ?...)’ .學而時習之不亦說乎

대의 상황에 따라 적중하고 필요한 지혜로서 자기화하는 길이 ‘學而

의 의미이리라 그것은 학문을 통한 의 경험적 모색이다’ . .時習之 時中

공자가제자 에게학문의중요성을일러준다 학문은원리주의적.子路

이고 교조주의적인 고착적 사고을 파괴하여 중용의 를 각 시대의道

상황에서경험적으로유지하는길을찾는데 있음을공자가 갈파하는

것같다 을좋아하되공부하기를좋아하지않으면 그폐단은어. “... ,仁

리석어지는것 이다 지혜를좋아하되공부하기를좋아하지않( ) . ( )愚 知

으면 그 폐단은 황당해지는 것 이다 신의를 좋아하되 공부하, ( ) . ( )蕩 信

기를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남을해치는짓을 하는 것 이다, ( ) .賊

곧게 하기하기를 좋아하되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 ) ,直

은 여유가 없는 각박함 이다 용기를 좋아하되 공부하기를 좋( ) . ( )絞 勇

아하지않으면 그폐단은난폭하게되는것 이다 굳세게하기, ( ) . ( )亂 剛

하기를 좋아하되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과격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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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로 흐른다 학문은 중용의 를 실천하는 것인데 그( ) .”( : 8) ,狂 陽貨 道

는주어진것이아니라 구체적상황속에서지성으로찾아나가야,道

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과중용의가치가만인에게仁 구체적인이로움을주는

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학문을 통해 익힌 옛 지혜 가 새로운( )溫故

상황에서 역시 타당한지의 여부를 성찰하는 것 이 요청된다 이( ) .知新

런성찰의살핌이타당한지성적판단을이끌어내려면 군자의판단,

은 고정적 선입견과 사심과 사욕을 은닉시키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

점을 공자는 매우 중요시하였다 군자가 천하의 일에 대하여 꼭 그. “

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된다는 것도 없으며 를 따를 뿐, , 義

이다 사전에 어.( )”( : 10)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里仁

떤 선입견으로서 결론을 미리 내리는 일은 군자의 학문과 지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마음이 처럼 고요하고 비워 있을. 明鏡止水

때에상황의공익성을제대로판단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런. 明鏡止

와 같은 마음에서 과 중용이 발아한다는 것이다 사심과 이기심.水 仁

으로상황의일을처리해서는안되는것을공자는또이렇게말한다.

공자께서는네가지를끊어셨는데 자의적인것이없었고 기필코일“ , ,

을도모하려는것이없었고 고집이없었고사심이없었다, .(子絶四毋

이른바 공자의.)”( : 4)意 毋必 毋固 毋我 子罕 < 정신四毋 >은 상황 속

의존재로서 인 의중용을펼치려는공자의호학정신과구도時中的 仁

정신을반영한다 오직경험적으로 으로서의 을모색하고실천. 時中 仁

할뿐이다 그래도 이자의적이아니기위하여어떤표준은또한. 時中

있어야 하리라 공자는 그 표준을 라고 불렀다. .義

무엇이 인가 공자가 사유한 의 본질은 소인과 군자를 대비시?義 義

키는 기준과 같다 소인은 오로지 사리사욕만을 생각하고 군자는. , 私

를 보면서도 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 ).( : 12)利 公義 見利思義 憲問

면 이 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공자는.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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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의 사리사욕을 극복하게 하는 내면적 공부가 군자가 닦아야

할당위적도덕의근본이라고주장하였다 논어 의 에나오는. 憲問뺷 뺸 ｢ ｣
자기를수신하고남을편안하게함이나‘ ’( ) ‘ ’修己而安人 修己而安百姓

자기를수양하고백성을편안하게함의뜻은첫째로군자의내면성( )

을먼저닦고 그다음에타인들과백성들을편안하게만드는일이곧,

에해당한다는것이리라 그런데그 가두가지로나누어지는셈.義 義

이다 그하나는내면적도덕성의계발로서의당위성이요 또다른하. ,

나는외면적이고정치사회적인 이다 공자는요임금의빛나는공.功利

적을 하늘의 광대함에 비유하였고 또 이 을 실행하( : 19),泰伯 子張 仁

는방법을묻자 공손 너그러움 신용과신의 민첩함‘ ’( ), ‘ ’( ), ‘ ’( ), ‘ ’恭 寬 信

은혜를베풂 의다섯가지방편을말하였다 이중에서민첩( ), ‘ ’( ) .敏 惠

한방편은많은사람들에게은혜를베푸는공적을낳을수있는길임

을밝혔다 이런공자의 와 의학문의공부방( : 6).陽貨 先修己 後安人

식이 후대의 유학으로 하여금 <內聖外王>내면적 성인이 훌륭한 왕(

도를 펼침의 사유를 영글게 하였다) . <知者利人>의 명제처럼 내성의

도덕적 지성이바깥으로상황적 의왕도정치를펼친다는주장이時中

다.

그러나 그런 공자의 사유가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친다 요순과 우.

왕은 내면적 수행도덕과 외면적 정치와의 합일 이룬 <내성외왕>인

데 그런 합일이 현실적으로 역사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음을,

공자가 또한 예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비감하게 나라에 세사. 殷

람의 가있었는데다비참한종말을맞이하게되었음을술회하고仁者

있다 은나라 마지막 임금 의 는 은둔하여 숨었고 그의. ,紂 庶兄 微子

는종으로잡혀갔고 역시 은간하다가잔인하게,叔父箕子 叔父比干

죽임을 당하였다 또 공자의 제자 가운에 가장 덕행 에서( : 1). ( )微子 仁

최고였던안연은요절하였고 는문둥병에걸려서죽었다고한, 伯牛冉
다 공자가다통곡한다 공자의통곡은이세상이가. ( : 8/ : 8).先進 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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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엘마르셀의절규처럼어딘가본질적으로깨어진것이아닌가하

는느낌을갖게한다 덕이있는이가반드시좋은운을받고태어나.

세상에왕도를실현하는것이아님을엿보게한다. ‘人能弘道非道弘

인간이 를넓히는것이지 가인간을넓히는것이아님의휴’( , )人 道 道

머니즘이이세상의알수없는부조리앞에서호흡상의깊은멈춤을

표시하는것같다 노나라권력자인 에게 라는관리가자로. 季孫 公伯寮

를 음해하였다 이에 노나라 대부인 이 계손이 공백료를 신. 子服景伯

임하고있지않음을공자에게귀띰하면서차제에공백료의목을베게

할수있겠다는것을알린다 이에공자의말씀이다 가장차행. . “...道

해지는것도운명이고 가장치무너지는것도운명이다, ...(道 道之將行

. )”( : 37)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憲問

그렇다면공자의 의도덕정치는이세상에실현되기內聖外王的仁

불가능한 꿈인가 공자가 내면적 성인의 도덕과 외면적 세상의 정치?

가 초점불일치로 갈라질 수 밖에 없는 괴리를 보았던 것이 아닌가?

그가군자의군자됨을 전문가적인칸막이로 나누어지는것을거부하

는통일적이고유기체적인사유에있음을 로표현‘ ’( : 12)君子不器 爲政

하였다 그런데그의이른바 의제자들중에서덕행에뛰어. 10孔門 哲

났다는 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 , ,顔淵 閔子騫 伯牛 仲弓冉
느 한 방면의 전문가적인 그릇 이 아니었던가 화술에는 와( ) ?器 宰予

정사에는 와 문헌학에서는 와 라고 공자 스, ,子貢 有 子路 子遊 子夏冉
스로가규명하였다 더구나그의제자가운데가장현실외교( : 2).先進

와 재화의 증식에 놀랄만한 재능을 보였던 자공을 일컬어 종묘의 제

사를 지낼 때에 와 같은 귀중한 그릇이라고 하면서 공자가 하나祭器

라와 상나라의 제기 이름인 <瑚璉>에 그를 비유하였다( : 4).公冶長

가끔 공자는 그의 제자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안연과 가장 부자였던

자공을대비하면서 안연의바람직한내면적군자상과자공의외면적,

이며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전문가상을 갈라 놓기도 하였다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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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은 이런 정신을 반영한다 는 거의 를 터득했고. “... ( ) ,回顔淵 道

<자주 쌀 궤가 비었을 정도로 가난했다 마음을 허공처럼 자주 비었./

다.> 는 을 받지 않았으나 재산을 불리었( ) ( ) ( ),屢空 賜子貢 天命 不受命

고 그의 예측은 자주 적중하였다 여기서.”( : 18)先進 <屢空>에 대한

해석상에두가지종류를내건까닭은안연의묘사를각각달리한주

자학과양명학의차이를드러내기위함이다 주자학은대체로전자의.

해석방법을쫓는다 즉안연이가난했음에도불구하고마음이흔들리.

지 않고 사리사욕의 사심을 이겨냈다는 에 중점을 둔다 그.勝己之私

러나 양명학특히 은 후자의 측면으로 안연을 해석하고자 한다( ) .王畿

즉안연이마음을덜어내는 의공부를하여서드디어마음眞己卽無己

이 텅빈 허허로움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공은.

의 정신적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다만 현실적 실용학에 관심,天命

이 있어서 의 방면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대부호가 되었고理財

그런 전문가적 예측이 자주 적중하였다는 것이다.

과 로서의 진리4. 時中 未濟
그러면안연을어떤사유를가진인물로평가해야할까 그는공자?

가말한 의길을가기위하여 를가장잘한수제자로‘ ’內聖 克己復禮

여겨진다 무엇이 인가 여기서도 주자학적 해석과 양명학. ‘ ’ ?克己復禮

적해석이갈린다 주자학은저구절이도덕적당위에의하여몸의사.

리사욕을극복한선의지의승리로서의 를가리킨다고보고있는데,禮

양명학특히 은저구절이이기심의극복이아니라자기의아집( )李贄

이 아예 없는 그런 공자적 <絶四>나 <四毋>( , , , )毋意 毋必 毋固 毋我

의 경지라고 본다 그러면 안연의 바른 모습이 무엇일까 그는 당위. ?

적인 의도덕의지의승리자인가 아니면무위적인 의탈도덕,內聖 內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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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망각의자유인인가 즉그는 의상징인가 아니면 의? ,勝己 無己

화신인가 안연이 가장 열심히 구도한 의 제자였다는 것이 공자? 好學

에의하여자주입증되었다 그호학이불패의선의지를연마하여. ‘修

하기위한당위적인내성외왕의공부를뜻하였느냐 아니’ ,己而安百姓

면 장자 의 나 에나오듯이 하여망아적‘ ’人間世 大宗師 心齋坐忘뺷 뺸 ｢ ｣ ｢ ｣
탈아상태에서자연성의 를인간세상의 의극치로알고자기를지道 仁

우는 공부를 수행한 무위적 내성의 공부였느냐 논어 에 나오는 공? 뺷 뺸
자의 말로서는 판가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는 안연만큼 그의.

가르침을 듣고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없었

다고 술회하였는데 이 구절에서 보면 안연은 부단히 노력( : 19),子罕

한의지의인간으로비친다 그런가하면공자는안연을대단히어리.

석은사람처럼자기의가르침에의문을제기하지도않고전혀어기지

않는데 그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감탄어린 고백을 토한,

다 안연의 에대하여친구로서의증삼의증언에우( : 9).爲政 安貧樂道

리가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이에게 묻고 많이. “ ,

알면서도적게아는이에게묻고 있으면서도없는듯하고 알차게있, ,

으면서도 텅빈 것같이 하고 남이 자기에게 잘못을 범했는데도 따지,

고다투지않는다 전에내친구가이런일을몸소실천하고있었다. .”

이증삼의증언을토대로생각하면 안연은무위의 를( : 5) ,泰伯 道 仁

으로 본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공자의 사유도 이런 무위의 를 무척 좋아한 것으로 보이道

는흔적이 논어 에남아있다 내성적 에는별로관심을보이지않. 道뺷 뺸
고외왕적인 에출중한자공도안연의수준에미치지못하지만 공,道

자는 스스로도 이 안연의 무위적 실천의 에 미치지 못한다고 술회道

하기도 하였다 공자는 순임금의 정치를 당위적인 도덕정( : 9).公冶長

치로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무위의 정치로서 평가하였다( : 4).衛靈公

공자가 그의 제자 와 함께 담론하면서 솔직, , ,子路 曾晳 有 公西華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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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각자의포부를말해보라고일렀다 각자가다자기의포부를말.

하는데 만 빼고 다 출세하여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개진한, 曾晳

다 공자가 의 아버지로 이름은 에게도 속 생각을 털어. ( )曾晳曾參 點

보라고 일렀다 그는 늦봄에 에서 목욕하고 에서 바람을 쏘. 沂水 舞雩

이면서 시를 읊으면서 돌아 오겠다 고 심회를 말한다 공자가( ) .詠而歸

크게 한숨을 지으면서 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을 설파하( ),然 曾點喟
였다 이사건이공자의일생에서언제일어났는지알수는( : 25).先進

없지만 그구절은마치공자가천하를 의도덕으로광정하기위하, 仁

여 주유천하한 노력이 결국 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회의를 공자가 심회의 일단으로 간직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느

끼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크게 한숨을 짓다> 를 이태( )然喟
릭체로 표기하였다.

공자의 사유에는 을 무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仁

문에 장자 에서장자는 의무위를공자가안연에게가르쳐, 心齋坐忘뺷 뺸
주는 라고 보았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안연이. .道

위나라로 벼슬하기 위하여 떠나려 하였다 위나라는 젊은 임금이 압.

정을하고있었다 가서그것을고치겠다는것이그의꿈이었다 공자. .

는그가위나라에서성공하지못하고결국목숨을잃게될것을암시

하며가지말것을종용했다 이미명예와지배의지로뭉친자는자기.

가진리의지라고믿기때문에그의말을듣지도않고 또그도마음의,

순진성 때문에 사태를 고치지도 못한다고 공자는 그를 설득한다 마.

음의재계 를올리는것처럼마음을빈허공처럼완전히비우고( )心齋

깨끗이 해야만 겨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공자가 인간세 에서 충｢ ｣
고한다 또 대종사 에서 안연이 공자에게 인의도 잊고 예악도 잊고. ,｢ ｣
다만망아적상태에서모든것을잊은 의경지를말하였다 공자.坐忘

는 그 망아적 좌망의 상태가 가장 좋은 와의 일치라고 긍정하면서道

그도그것을따르겠다는말을남기고있다 여기서공자는무위의.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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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가추구한 을실현할수있는최적의길이라고여겼던것같다.仁

그러면 주유천하한 공자는 이 무위의 를 설파하기 위하여 그렇道

게 고생하였는가 그렇지 않는 것 같다 그는 내성외왕의 를 구현? . 道

하기위하여천하를편력하였다 그러나 인 에서부터. 內聖的 修己 外王

인 에 까지 일관된的 安百姓 <里仁>의 로서 인간을 위한 인간에,道

의한 그리고 인간의 사회를 만들고자 한 그의 휴머니즘이 도달되기,

어려운 이상으로만 저 멀리 아득히 존재함을 그가 느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래도저휴머니즘의이상이없으면 인간의세상은살만한가. ,

치가 없어지는 허무자체와 다를 바가 없기에 저 구원한 이상은 현실

의 의미를 조금식 만들어 가게하는 으로서 존재가치를 부여해‘ ’木鐸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위나라의 국경의 낮은 관리이나 기개.

가있었던이가공자를뵙고나서한말이 천하가무도한지오래되었‘

는데 하늘이장차선생님으로서목탁을삼고자하는것이다라고천, ’

명하였다 목탁은늘경계나가르침의역할을한다 그런점에서내성. .

외왕의 를 포괄하는 은 영원한 목탁의 역할을 하는道 仁 理想性

(Ideality의진리가된다 아마도공자사상의이이상성을대변해주는) .

이가 에서 를거쳐 에 이르는 를천명格物致知 修身齊家 治國平天下 道

한 대학 의 저자라고 하는 증삼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우리가 증삼.뺷 뺸
이 을실천할구원한군자의책임의식을고취하는 논어 의仁 泰伯뺷 뺸 ｢ ｣
의구절을앞에서보았지만 공자의제자가운에증삼이가장이당위,

의 이상성을 후세에 가르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

다 그가 에서매일자신을세가지로반성해본다는내용은남. 學而｢ ｣
을 위하는 과 인간관계의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전수하기,忠 信

위한학습이라고언급한것은유교를 시키는효시라할것이다.心學化

그리고또그가 에서위독한병상에서제자들에게말하기를그泰伯｢ ｣
가부모로부터받은신체를손상시키지않고죽게되었음을안도하면

서신체발부를손상시키지않음이효행의시작이라는 효경 의정신뺷 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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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그의 사상은 공자 사상의 전면에 서 있는.

당위적 도덕의 이상성을 대변하고도 남으리라 그러므로 이 당위적.

도덕의 이상성은정치지향적이기때문에종교적초월성이거의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공자가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할 데가 없다. ‘ ’

고 말하였으나 그는 휴머니스트로서 사후의 내세에 관한( : 13) ,八佾

언설을즐겨하지않았다 계로가귀신섬기는일과죽음에관하여공.

자께 여쭈어 보았다 인간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 ,

섬길 수 있겠는가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 , ?(未

그는 기가처럼 초월의?... ?)”( : 11)能事人 焉能事鬼 未知生 焉知死 先進

세상으로넘어가지않는다 이측면에서보면 이세상의무도는인간. ,

도덕성의 당위적 실천에 의하여 수리될 수 있는 현상적 질병처럼 여

겨진다 이당위적이상성의진리에서보면 유학은군자의초인적의. ,

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그의 사유의 전면은 이면을 은닉,

시키고있다는것을전제한다 그의사유의이면은두가지로나누어.

지는 것 같다 그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본 안연의 무위유학의 이. 道

다 이 는마음을재계하여허공처럼비워서마음에서당위나유위. 道

의능위성을완전히제거하여마음을명예와지식과재물의소유욕에

서해방시켜야할뿐만아니라 또한자기것이옳다는생각마져도지,

워야 함을 역설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무도는 결국 인. ,

간 마음들이 지닌 물질적 탐욕과 정신적 가치의 집착이라는 소유의

질병에서기인한것이기때문에모든탐욕과가치의집착을벗어나는

초탈을 이루지 않으면 이 세상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이치를 담고 있

다 여기서유학은불교학과노장학처럼휴머니즘의구성주의를떠나.

서 해체주의적 사유에로 오히려 접근한다 주자학이 와 와. 曾子 子思

와 을잇는계열을중시한다면 양명학이 와 와,孟子 程伊川 顔子 程明道

을중시하면서도불가와도가와친근한자세를갖는것은우연陸象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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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니다 이때에유가는초인의진리가아니고초탈의진리를즐겨.

가까이한다 이유가의초탈의진리는마음의 를강조하나 아직. ,虛氣

도도가와불가처럼이세상이본래지니고있는事實性(facticity으로)

서의 를 적극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道

도 전면에서 초월성의 진리를 말하고 있으나 이면에서 이 초,基家

탈성의 진리를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으로 불리워. 外經

지는 도마 복음서 에서 예수님만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Thomas) ,｢ ｣
우리가 다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들이며 천국은 우리 안에서도 우리,

밖에도존재하고 절 천국은결코오지않을것이고 아버지의나라(3 ), ,

가지상에이미퍼져있으나아무도그것을보지못한다 절고기(113 )

록되어있다 또이미. 13- 세기의독일의신비주의신학자요하네스14

에크하르트 도 을 라고 사유하고 으로(Johannes Eckhart) 神 無 無善無惡

서 신이 이미 우리의 영성에 거주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신비를 보도

록 우리를 텅비게 한다고 역설하였다 영혼이 신에로 여행하는 초월.

의 신학이라기 보다 오히려 영혼이 스스로를 비워서 신이 창조하고

있는세상을있는그대로바라보는초탈의신학에그의사유가더가

까우리라 구성적 사유의 이면에 이처럼 유가와 기가를 막론하고 다.

해체적 사유를 품고 있다.

공자의사유의이면에또깃들어있는다른측면이무엇인가 그것?

은 내성외왕을 도파하는 대학 의 이념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뺷 뺸
세상에그런이상이실현되기는거의불가능하고내성의도덕과외왕

의 정치를 분리하여 정치를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 현실적仁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이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공자가 여겼던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이다 이미 우리가 공자가 내성즉외왕의 도덕.

정치가실현되기어렵다는조짐을느꼈다는견해를앞에서여러번개

진하였다 그가 그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는 의 내성즉외왕의. , 仁

길을 구원한 초인의 이상으로 간주하면서도 두 가지의 다른 길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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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하게되었다고우리가추정하였다 그다른길이각각초탈의길.

이고 또실용의길이다 이실용의길은 의초인이아니라, . ‘ ’ ,君子不器

전문가적인 도구적 지성의 길이다 이 지성을 대변하는 제자가. 子貢

이라 여겨진다 논어 에서 자공의 물음과 말은 거의 실용적 사항에. 뺷 뺸
관한것으로서공자의핀잔과칭찬을동시에받는다 이공자의실용.

적사유가 로이어지는것같고 그다음에유학에서비정통으로,荀子

줄곧푸대접을받다가 청대말의실학시대에서간신히시절인연을 만

나는 것같다 실용적 사유는 현실주의적 사유와 직결된다 현실주의. .

는이세상이늘춘추전국시대의연장으로서의 와같은三國志演義뺷 뺸
무도한 무대의 역사에 다름 아니라고 여기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

다 그러므로 현실주의는 정치가 펼쳐지는 실제적 의 와중에서. 史劇

발생한다 그래서실용적사유는진리를. 현실성(Reality으로환원시킨)

다.

자공이 역시 공자에게 무엇이 정치냐고 물었다 공자의 대답은 정.

치의요체를세가지로요약했는데 경제적인풍요 전쟁, ‘ ’( ), ‘ ’(足食 足兵

을막는국방력 국민의신뢰이라고언급하였다 자), ‘ ’( ) ( : 7).民信之 顔淵

공이 부득이 그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떤 순서이겠는가 하고

다시 질문을 던졌다 공자는 먼저 국방을 버리고 그 다음에 경제를. ,

버리고 마지막 남는 것이 국민의 신뢰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

실학자 은 그 세 가지 중에서 경중이 없고 다 공히 중요하다고,茶山

다소 수정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자의 사유는 아무리 정치가 현실.

의생존전략과직결되는사업이라하여도국민의상호신뢰가무너지

면 나라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읽어야 하리

라 또역시현실정치에특히경제정책에만관심을가졌던그의제자.

가 공자의 수레를 몰고 위나라를 지나가고 있었다 인구가 많음.有冉
을공자가실토하자 염유가인구가많아지면정치를함에있어서무,

엇부터먼저해야하는가하고물었다 이에공자는그많은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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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고 응답하였는데 염유가 계속( ) ,富之

그 다음을 물으니 이어서 교육을 시켜주어야 한다 고 대꾸하였( )敎之

다( : 9).子路

공자가이처럼현실적인정치세계를그공적의가치로서평가하려

는 사유를 하는 까닭은 의 의미가 현실성의 진리에서는 많은 백성仁

들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고 전쟁의 위험을 막아 백성들이 편,

안하게발을뻗고자면서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해주고 또교육을,

시켜서 인간됨의 길을 가도록 개명시켜 주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

다 그래서그는가장대표적인정치가로서그보다연대적으로앞선.

제나라의 을 에 유사하다고 불러 주었다 그것은 관중에 대.管仲 仁者

한 대단히 후한 평가다 춘추시대의 패자였던 나라의 에 대. 鄭 鄭子産

해서도 공자는 매우 후한 성적을 내렸다 여기서( : 9/ : 15).憲問 公冶長

는 관중에 대해서만 간략히 논급하자 의협심이 많았던 제자 자로가.

문득관중이그가섬기던주군 를위하여끝까지따라죽지않았던糾

사실을들어서 가아니지않는가하고스승에게물었다 즉제나.仁者

라의역사에서형 와아우 은다 의아우들인데 이양공,糾 小白 齊襄公

이무도하여자기들의목숨이위태로워지자 는 과 을참모糾 管仲 召忽

로 은 를 대동하고 각각 망명의 길을 떠났다 그 사이에, .小白 鮑叔牙

제나라에서 양공이 시해되었으므로 소백이 제빨리 귀국하여 임금의

자리를이었다 형인규는소백과의전투에서졌다 소백은규가망명. .

했던노나라에압력을넣어서공자규를살해하도록하였다 이에규.

가자살을하였고 소홀도따라동반자살하였는데 관중은죽지않고, ,

체포되어와서드디어포숙아의천거로제나라의재상이되어부국강

병의치적을이루었다 이런관중의행적을보고자로와자공이. 仁者

가아니라고주장한다 자로의물음에대하여공자는그가전쟁을일.

으키지않고제후들을규합하였고 또자공의물음에대하여그가군,

사적 강국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북쪽 오랑캐의 침략을 막아 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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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오랑캐에 굴종되어 오랑캐의 생활을 강요받지 않게 되었고,

중국인으로서살아남게되었으니그의혜택을받고있다고진술하였

다 또관중의사업은 의절개지키기와자결에비교되어서는. 匹夫匹婦

안된다고 공자가 술회하였다( : 16/17).憲問

여기서 우리는 공자의 사유에서 또 하나의 초점불일치를 만난다.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염유와 자공이 공자가 위나라 임금을 도울 것

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떠 보았다. 伯夷

가어떤사람이냐고물었는데 공자는그들이옛날의현인이라고,叔齊

대답하였다 제자들이다시그들에게혹무슨아쉬움이있었겠느냐고.

되물었는데 스승께서 을 구해서 그것을 얻었는데 무슨 아쉬움이, 仁

있었겠는가라고응대하였다 자공은염유에게스승님이위나라임금.

을도와주지않으리라고대꾸하였다 백이숙제가은나라폭( : 15).述而

군이란 를방벌하는 의전쟁을 반대하다가절개를지키기위하紂 武王

여수양산에서아사하였다 그러면이절개지키기는필부필부의것과.

다른 종류인가 그런 것 같지가 않다 공자는 백이숙제를 지칭할 때? .

의 과관중을말할때의 에대해서각각다른기준을적용시키고仁 仁

있는 것 같다 전자의 은 내성적 도덕에 의한 초인의 덕성이고 후. ,仁

자의것은외왕적정치에의한실용적공적이라고해석된다 많은사.

람들을현실적으로살리는사업을 으로표현하지않으면 무엇이라,仁

해야 하는가를 공자가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자는 관중.

이무조건다옳다고긍정해주는것은아니다 그가지도층으로서검.

소한생활을영위하지않고 호화스럽고방자한사생활을한것을일,

컬어 를 모르는 소치라고 그 그릇의 작음을 비판하였다( : 22).禮 八佾

이 경우의 작은 그릇은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지 않고 세속적‘ ’( )小器

욕심으로 가득 찬 그의 속물근성을 비판 한 것이리라.

그런점에서현실성의유학은공자의사유에서비주류적인의미를

지닐수밖에없다 그유학은무도한세상이초인적인군자의당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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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그교육으로혁명적인변화를이룰것같지않음에대한응급

적조치로서의부득이한대안과같은것으로보인다 유학도신학 불. ,

교학 그리고 노장학과 마찬가지로 결국 인간세상의 무도의 근본이,

이기심에서 시작하였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이욕심이 모든 인간사회.

의갈등과폭력과악의원천처럼간주되었다 이이기심의처리방법.

이인간세상의지혜의방향을결정짓는요인으로보여진다 지금까지.

우리는그이욕심을대처하는네가지길을살펴보았다 과. 老莊 佛家

처럼초탈의무위적길과 의초인적당위의 길과 의, 儒家 內聖的 基家

초월적인 당위와 신앙의 길과 의 실용적인 외왕의 유위적 공적, 儒家

의길로나누어진다 초탈의길은이기심이근거하고있는마음의자.

아상을지우는 의길을밟고 초인의길은그이기심과도덕적승,無化

리의대결을하려하고 초월의길은그이기심의죄를보게하여그것,

을뛰어넘으려하고 실용의길은이기심을지우거나극복하는길이,

성인의 이지만 그것을보통사람들이행하기가거의불가능하므,正道

로그이기심을에너지로서이용하여 의차원으로사회화하여사公利

회와 역사발전의 유위적 동력으로 삼겠다는 발상이다 그 가 경. 公利

제와 과학기술의 로 바로 전환된다.功利

공자와 그 유교사상은 인 과 인顔淵的 無爲的 超脫 曾參的 當爲的

과 인 의세가지超人 子貢的 有爲的實用 道로서그려지는것같다 이.

세가지길을우리는각각 그리고 이라( ), ( ),物學自然學 道學心學 實學

고 불러 본다 왜 공자의 사유와 그 유학은 초점이 이렇게 불일치한.

가 그의사유와사상은인류의철학적지혜를제시한최고의스승들?

가운에 우선 가장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의가 없으리라 본다 우리는.

조선조의유학사를통한공자와유교의경직된이미지를벗어나야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공자는 가장 자유스러운 사상을 다양하게 펼친.

물과 같은 사유의 소지자인 것으로 보인다 물은 자연수로서 특정한.

맛을고집하지않고가장싱겁기에가장그쓰임이다양한그런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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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지니고있다 논어 는어떤경전보다그읽기가심심하다 자극이. .뺷 뺸
없기에주목이가지않지만 그싱거운맛이오히려다양한지혜의원,

천일 수 있다 특정한 맛은 거기에만 제한된다 물 맛에는 별로 말할. .

것이 없다 그래서 어디에도 필수적이다. .

공자의 언행을 읽으면 우리는 그의 사유와 사상의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을 가늠하기.

도 어렵다 추상적으로 성인의 인격을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자의 인격을 말하는 제자들의 증언과 그 언행이,

이중적인 것을 함축한 중도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서 쉽게 구체적인

그림이잘그려지지낳는다 그래서아마도그의수제자인안연이스.

승을 그리면서 탄복한 스승의 인격과 인품은 전혀 일면적인 시각을

초출한 정의불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부처님과 예수님과( : 11).子罕

노자의 메시지는 심오하나 어떤 일정한 방향이 있다 그러나 공자에.

게는그런방향이정해져있지않다 그래서감잡기가쉽지않다 그. .

는 때로는 안연을 통하여 무색한 마음으로 세상의 자연적 사실을 道

로서인식하기를종용하는것같고 또때로는도덕적마음의각성을,

통하여내성외왕의이상을실현하려는목탁의역할을증삼과함께말

하려는것같고 또때로는이기심으로찌든세상에서성공적으로생,

존하기위한전문적이고기술적인지성을자공의세속적성공의예를

통하여용인하는것같기도하다 그는인간의자연동형론과같은해.

체적자연주의를정면으로부각시키지는않지만은연중에그런경향

을이면에품고있었던것같고 정면으로는자연의인간동형론과같,

은구성적휴머니즘을제창하면서무도한세상을광정하고자하였다.

그러나 그 광정의 방법도 고정되지 않고 내성과 외왕의 길의 일치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 분리시키기도 하여서 정치와 도덕의 세계를 갈,

라놓기도하였다 그는도학적이면서도동시에경영학적이고실학적.

인 세상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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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자적인 세상보기의 중층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마?

디로 그는 세상과 인간을 하나의 시각으로서만 보기를 거부하고 주,

역의마지막 가 이듯그렇게세상과인간을 로서보려고卦 未濟卦 未濟

한것이아니겠는가 라는것은완결된해답이있지않음을상징? 未濟

하지 않는가 진리도 이다 와 는 진리의 길을 명백히? .未濟 佛家 基家

지시하여 놓았다 인간이 고해에서 초탈하는 길 죄에서 초월하는 길. ,

이무엇인가를부처와 가길로서이미닦아놓았다 그길은이치.人子

상에서보면 의길이다 그러나 는그런 의닦여진길을.旣濟 儒家 旣濟

명백히제시하고있지않다 그런길이이세상에과연가능하겠는가.

하는끝없는물음을공자가회임하고있었던것같다 이세상의. 無道

를 로 확실히 치환시킬 수 있는 결정적이고 종합적인 방편이 보有道

이지않기때문이다 그래서공자의 는미완성이고 이다 즉인. .道 未濟

간이 늘 본질적으로 미완성이고 임을 암시한다 그래서 모든 것.未濟

이상황적이고가변적이다 다만그래도불변적인것은이세상과인.

간이늘아슬아슬하게저울처럼균형을잡아나가야한다는 이衡平性

다 그것은 진리가 의 의미를 띌 수 밖에 없음을 말한다 공자의. .時中

사상은 의 정신으로 집약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리라 그런데.時中

그 의정신이자연의사실성에인간세상을맡기려는 인時中 顔淵的 無

사상과역사와사회에서의 인간의책임을 강조하는도덕적정치적爲

사상으로달리표현된다 이능위사상도내성적도덕에서외왕적.能爲

정치까지일관된덕치의이념을도학의이상으로삼는曾參的當爲論

과내성과외왕을분리시켜오로지외왕의영역에서의실사의공적을

현실적으로펼치는것의중요성을생각하는 의실학으子貢的有爲論

로 나누어진다 그런 점에서 공자의 유교는 자연적 사실성과 내면적.

도덕성과사회-정치적현실성의세가지진리의양상들사이에서오

가는 반복의 세상보기를 가르치는 지혜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 세상.

을어느한곳으로환원시키기를유학은거부하는것같다 시대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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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결이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연의 이법대로 살기.

가 으로요구되는시대가오는가하면 때로는 도덕가꾸,時中 內聖的

기가 으로 인식되는 역사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문명의 로,時中 利器

서경제과학적으로잘살아보기가가장긴급한시대의정신으로서말

해지기도 한다 여기서 씌어진 의 뜻은 전시대의 역사의 과잉적. 時中

사유와 사상의 문화나 또는 정반대로 불급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에서나올수있는중용의복권적요구와직결되지 한갓추상적,

중간의평균치를말하는것이아님을물론이다 그래서. ‘ ’(過猶不及 先

이란말이구체적인역사와관련되어서이해되어야하리라 그: 16) .進

리고 는 유가적 진리의 마지막 말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공자가?未濟

증삼에게 라고술회하였다 증삼이 그렇습니다라고응‘ ’ . ‘ ’吾道一以貫之

대하였다 다른이들이그말을알듣지못하여증삼에게물었다 증삼. .

의 답은 의 는 오직 일 뿐이다‘ ( )’(夫子 道 忠恕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里

라고 말하였다 증삼의 답변은 너무 도덕적인 당위의 측면에: 15) .仁

치우쳐공자의사유를해석한것으로보인다 그의답변은공자가이.

미출타한뒤의일이니까공자의생각을우리가알길이없다 그러나.

공자의 사유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면 그의 사유는 로 환원되지, 忠恕

않고오히려중용이나 으로 하고있다고해석해야하지時中 一以貫之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가 영원한 구도자로서 하나의 절대적 진리의?

견지자로서우리에게나타나지않았다면 그가사유한이상성의진리, ,

사실성의진리 그리고현실성의진리를다아우르는 가있다면 그, ,道

것은중용이아니겠는가 그중용의 가고착된정체가없고역사의? 道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라면 그 의 를 표시하는 것은,未濟 未濟 道

가 아니겠는가?時中之道

유교의 진리가 의 를 설파한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에게 오,未濟 道

직하나의결정적인진리가없다는것을반영하는것이아닌가 그리?

스 신화에 의하면 스핑크스 가 외디푸스 에게 물었다(Sphinx) (Oedi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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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수께끼로서 <한 목소리를 지니면서 발이 많을수록 약한데 아

침에는네발로걷다가 한낮에는두발로걷고 저녁에는세발로걷는, ,

존재>의 정체는 외디푸스가 <인간>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해서 끝나

는것이아니다 외디푸스가인간이라고응답함으로써스핑크스가자.

결하였다한다 괴물스핑크스가인간이란이름의등장으로사라졌다. .

인간의 등장이 괴물의 존재를 밀어냈다 합리적 인간이 비합리적 괴.

물을이긴것처럼보인다 그러나한목소리를지닌통일적인인간의.

겉모습이안으로쪼개지기시작했다 가장가까운가족들사이가이.

미금이갔는데 타인들과의사이는말할필요가없겠다 모자간의근, .

친상간과이어서두아들이권력다툼으로싸우다서로다죽고 외삼,

촌의 전제적인 권력횡포와 그의 아들이 사랑한 조카 딸의 외삼촌에

대한 반항과 죽음 등의 비극이 일어 났다 그의 아들도 그녀의 시신.

위에서자결하였다 이해할수없는괴물을죽인인간이그괴물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안으로 복잡한 존재이다.

인간의 존재는 자연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이다 와 는. 佛家 道家

주로 인간을 자연적인 존재로 보려고 하여 인간의 자연화를 로 여道

기게끔 한다 그래서. <Physis> 로서의 가 인간의 진리가 된( ) 道Φ σιςὐ
다. <Physis>자연의 는( ) 道 <禪定>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儒家

와 는 인간을 주로 사회적 존재로 보려고 하여 인간의 성공적인基家

사회화를 로 여기게끔 한다 그래서.道 <Nomos> 로서의 가( ) 道Ν μοςὀ
인간의 진리가 된다. <Nomos>법의 는( ) 道 <理性>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유가는 동양의 어떤 사유보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

하였다고 여겨진다 이기심을 길들이면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가능.

케하는것이이성이아니고서또무엇이있겠는가 세계사에서문명?

적인의미에서선진국의기준은상대적으로 성공적인사회생활을 영

위하는나라였다고보여진다 인간이자연적으로군집해서살지만성.

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공자는 이 성공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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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를 가능케 하는 힘으로서의 의 개발에 구도의 역점을道 理性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선의 이성은 도덕적 이성이고 차선으로서. ,

는도구적이성이다 은도덕적이성의 이고 은도구적이. ,道學 學 實學

성의 이다 그가 도덕적 이성의 학으로서 세상이 이욕심을 극복한.學

마음의새옷을입을것같지않음을예감하고 무위적자연학의 로, 道

인간의 자연화 인간의 를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物化

점이다 자연은 자기의 생존을 생각하는 생명이지만 인간처럼 이기. ,

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Nomos>는 전혀 무의미한가 공자?

의 말씀처럼 와 다불어 사는 삶이 극단적으로 가면 이 세상에‘ ’ ,鳥獸

도구적 이성에 의한 경제 과학기술의 발전이 전혀 부재할 뿐만 아니

라 또한도덕적이성에바탕한인륜적 의공동체도마비된그런, 仁 反

사회적 인류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도덕적이성이세상을구제한다고여기는것도착각이라

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도덕주의적 가치는 반드시 그 독성을 세상에.

뿌리기때문이다 그렇다고경제과학기술적가치가세상을희망으로.

아로새겨주는것만도아니다 왜냐하면그것은인간세상을오직소.

유의 시장으로만 환원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Nomos>가 인간을 사

회화시켜주나 그 사회화가 인간을 석고처럼 굳은 도덕가치, (moral

의 장벽 속에 갇혀 살게 하거나 또는 인간을 상품으로만 간주value) ,

하여 시장 가격 의 덧없는 등락 속에 휩쓸려 살게 하(economic value)

거나 하는 <부분성과 편파성> 을 피하지 못하게 한다(partiality) . 孔子

의 사유와 유교가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생생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인간에게어떤철학적진리의고정된정답이없고 따, ,

라서인간은영원한 의수수께끼라는것 그래서 고, ‘ ’(未濟 學而時習之

전의지혜를익히고그것을자기시대의상황속에서중용의 에따道

라 적절하게 자기화하는 하기보다 더 의 공부에 더 알맞는)熟成 求道

즐거움이 없다는 것 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닐까 공자가 생( ) ?不亦說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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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학문은 결국 해석학 이라고 보여진다 고전의 지혜(hermeneutics) .

를 각인이 자기 시대의 실존적 상황 속에서 알맞게 해석하는 중용의

모색이 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학적으로 학‘ ’ ?學而時習之

문의 를같이하는동무가있어먼데서찾아와자기시대의상황을道

어떻게 읽으야 하고 어떤 중용의 를 설파해야 할 것인가를 토론하道

는것 보다더즐거운일이있겠는가( ) ?(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利人的

인 의정신을구하는나를세상이몰라줘도나는성내거나( )利他的 道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공부를 하는 나는 이미( ).人不知不慍
의기쁨에젖어있기때문이고 인 를듣지않는,自利的悅樂 利人的 道

세상에 대하여 내가 화를 내거나 원망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의상징인공자의 논어 에 편이먼저기술되어있고 또,好學 學而뺷 뺸 ｢ ｣
저 구절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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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ical reading on Confucius and the truth
based on him

Kim, Hyong-hyo

Confucianism is named constructive thinking as Christianity in Western

society. This kind of interpretation may be compared with Taoism and

Buddhism which are characterized as a deconstructive thinking. As it

were, Confucianism as well as Christianity adopts philosophically

anthropomorphism as a kind of humanism, while Taoism as well as

Buddhism can be entitled under the name of physiomorphism as a kind

of naturalism. Anthropocentrism like theocentrism is considered a

constructive thinking. But naturalism in contrast with humanism may not

be called like a physiocentrism, because it would be inimaginable that

nature is aware of itself as center of the universe.

Confucianism contains dream and will which aims at realizing the

ideal of benevolence. Confucius himself is full of voluntary intentions to

achieve the ideal of benevolence. So he insists that benevolence is not at

all remote; no sooner do I seek than it has arrived. It wouldn't be

accidental that Confucius replied that observing ritual propriety through

self discipline would become close to benevolence, when Yan hui( )顔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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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ed about benevolence. None the less, he confessed on the other side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complete benevolence. For he never saw that

man is fonder of virtue than of physical sexual beauty. And he urged:

“the Way will not prevail. This is known already.” So to speak,

Confucius' ideas are not simple. This means that Confucius is not

reduced to a simple mentality. For example, Confucius approached in

many ways benevolence, but he never defined it conclusively. This

signifies his attitude is very open towards benevolence. This symbolizes

also his mind is all the more opened towards man. Because benevolence

is similar to essence of man, thinking about the former is parallel with

thinking of the latter. This kind of way of thinking leads to make us

understand how Confucius was very eager to seek for Way in open mind.

Since he saw the world in such a mind, he did not close the world-view

definitely, but let it unfinished. So he did not see truth of the world as

finished.

In this sense Confucius did not read the world only in an unique point.

He read roughly the world in three points. Neverthless it seemed that he

stressed upon a point mainly, that is to say, upon the Way to transform

the world morally. This is a Way to moral obligation. It seemed that one

of his disciples, Zengshen( ) followed this line. The Way urged by曾參

him is converged into filial piety and brothership as well as loyalty and

mercy. Zengshen among others was charged with mission to make the

world morally better which was losing Way to virtue. But Confucius

seemed to throw probably doubt on that conviction deeply in his mind

that the world could be changed for the better through the effort of moral

obligation. So, judging that it would be too difficult to realize the idea of

inner sage developping to outer king, he could not help admitting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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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ide the idea of technological politics by which the goal of

benevoloence might not be fulfilled teleologically, but for a shift. This

kind of making a shift for the sake of benevolence leads to maintain

national affairs in good defense, good economy and good public security.

This Way is not for moral obligation, bur for technical competence. We

can count Zigong( ) as a representative for this Way among子貢

Confucius' disciples. It seems that Zigong pertains to the followers of

Guanzhong( ) who made as a prime minister of Ji( ) his country管仲 齊

very strong and very rich. We reckon Shunzu( ) is a follower of荀子

Zigong. We think that Zengshen's Confucianism is moralistic, while

Zigong's Confucianism is pragmatic.

On the other side Confucianism can be interpreted Way of

non-activity initiated to Yan hui. Moreover Confucius himself is likely to

express his mind for non-activity, when we read a assertion saying in the

Analects that Confucius abstrained from arbitrary speculation, from

making something certainly, from obstinacy to his own, and from

absorption into his selfishness. In addition to this, Confucius said that

군자Exemplary person( ) in making his Way in the world is not bent on

nor against anything, his going with what is appropriate. This would be

also able to be considered a Way to non-activity. The Way of

non-activity has not been enhanced for long time by the traditional

Confucianists in China untill the doctrines of Wang Yang-ming.

Therefore we can affirm that Zengshen's Confucianism is followed by the

주희doctrines of Chushi( ), whereas Yan hui's Confucianism is succeeded

to Wang Yang-min, and Zigong's Confucianism is taken over as a

practical learning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We can urge that

Confucianism consists of threefold views, of which the Way to 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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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gation is of main stream, while the Ways both to non-activity and to

pramatism are covered under the surface.

The case being so, is it not possible to assert that the thinking and

truth of Confucius would not be fixed on a certain point, but consist in

pointing out always the Way of golden Mean and variously selecting the

truth optimum to each historical situation? In such a meaning we can say

Confucian truth is not once for all decided, but always essentially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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